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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연구는경력단절여성이재취업을위한구직활동과정중나타나는정보추구행태를조사․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경력단절여성이구직활동중겪게되는진로장벽과정보요구, 주로이용하는정보원과경로, 정보탐색과정에나타나는고유한
특성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법’과 ‘면담법’을 병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 통계분석과 내용분석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단계(인식단계, 위축단계, 구직단계)별그리고인구학적특성별정보탐색행태의차이를분석하고, 공공취업
지원기관및공공도서관으로대표되는정보기관에대한인식과역할도함께검토하였다. 연구에서밝힌결과를바탕으로시사점을
도출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이요구하는맞춤형정보제공을위해고려해야할사항들과공공지원기관및공공도서관으로대표되는
정보제공 기관의 역할에 대한 재고, 지원 방향이 제언되었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explor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career-interrupted women during their job-seeking

processes. It analyzes their career barriers, information needs, main information sources and channels, and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ir information-seeking behavior throughout the reemployment processe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both survey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methods were employed. Statistical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differences in information-seeking behavior across the three stages of
reemployment(recognition, withdrawal, and job-seeking stages) as well a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urthermore, the study analyzed perceptions of roles played by public information institutions, including public
employment support agencies and public libraries.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practical implications
and strategies for providing customized information services tailored to the needs of career-interrupted women.
It also recommended directions of public support institutions for career-interrupted women and public libraries
in supporting their reemployment.

키워드: 경력단절 여성, 정보요구, 구직활동, 구직정보탐색, 정보추구행태
Career-Interrupted Women, Information Needs, Job Search, Information Search for Job,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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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가운데, 여성인력의경제활동참여는

개인적필요차원을넘어국가적차원에서도중

요한과제가되었다.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률

은과거에비해늘어나고는있지만, OECD 평균

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아직

여성 인력이경제활동 과정에서충분히활용되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OECD, 2024).

2024년 기준, 경력단절 여성은 전체 기혼 여성

765만 4천명중 약 121만 5천명인 것으로 추산

되었으며 경력단절의주요 사유로는 결혼과임

신․출산, 육아및가족돌봄등생애주기적요

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다수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통계청, 2024). 이처럼, 여성들

의 경력단절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발생했다는 점과 경력단절여성중

약 70% 이상이 생계유지 및 자아실현 그리고

사회적 관계 회복 등에 대한 이유로 경제활동

에 대한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요구를표출하는

바(이소영 외, 2018), 이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재취업을 희망하더라도

구직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

회적자원및 지원자체가부족하고, 사회적지

원이 있다고하더라도 제한된 사회적네트워크

등으로 인해, 지원 정보에 대해 무지하며 낮은

정보 활용 역량으로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정보환경(Information Use

Environments, IUEs) 자체에큰제약이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로인해직업목표를설정하

거나 자신의 역량을 재평가하는 구직과정의 초

기단계에서부터어려움과좌절을겪고있는것

으로 조사되었다(윤혜경, 2008; 성경옥, 2015).

그러므로, 경력단절 여성을 실질적이고도효과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구직과정에

서어떤어려움을경험하고있는지, 정보탐색과

정에서 어떤 정보자원을 활용하는지, 정보요구

및 정보 행태적 특성을 고려할때어떤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는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추구행태의

특성을조사하여 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 한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정보활동 과

정에서의 주요 어려움과 정보요구, 탐색행태에

나타나는고유한 특성들을 파악하여향후 이들

을지원하기위한보다효과적인정보서비스및

정보지원체계 개발방향을모색할때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경력단절여

성과관련된연구들은주로사회복지학, 교육학,

여성학, 가정학,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여성들의

재취업 과정에미치는 요인들 특히 심리적, 사

회제도적제약들, 지원및정책개발, 교육프로

그램 개발 및 실행과 관련된 주제에 집중되어

있고(박경이, 2021), 여성들의구직활동 상황에

서 일어나는 ‘정보행태(information behavior)’

만을집중하여 분석한 연구는상대적으로 부족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이전 연구들의

공백을 메우고자 경력단절여성들이 구직과정

에서 어떠한 정보요구를 가지며, 어떤 정보원

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정보탐색 과정에서 어떠한 제약을 경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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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문헌정보학에서도 정보행태 및 정보환경이

라는 이론적틀을 통해 조망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주요 이용자층상당수가 주부임

을고려할때, 본 연구결과는공공도서관기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정보서비스

를설계․운영하는데있어타당성을입증할근

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2.1 용어정의

경력단절 여성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임

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의 돌봄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된다(법률 제21065호). 이 정의는 경력단

절이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출

산․육아․가사등외부적환경요인에의해발

생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

른인구집단의 경력단절과 구별되는 특성으로

지적된다(신연하, 이동명, 2018). 한편, 경력단

절의 개념은 학문 분야별 혹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강조점이 상이하게 설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경력단절의 발생 원인의 외생성에 초점

을두거나, 원인보다는 ‘경제활동의중단’ 그상

태 자체를 정의의핵심으로삼거나, 전 생애에

걸친경력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경제활동 중단

상태를 강조하거나, 재취업 의지가포함되는지

여부에따라 정의가 조금씩변주됨을 알 수 있

었다(김종숙, 2015; 이윤정, 모선희, 2020; 이

숙자, 2022; 은혜경, 김창대, 2011; 장서영 외,

2008; 배나래, 2018; 박은주, 진형미, 2017; 장

지현 외, 2010; 이승미, 김미옥, 2019).

앞서선행연구들에나타난여러정의들을종

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경력단절 여성’

의 개념은첫째, 과거의 경제활동 경험 유무와

는 관계없이, 둘째, 경제활동의 중단 사유가 개

인의 자발적 의지보다는 출산․육아․가사 등

외생적 요인에 기인할 것, 셋째, 현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수행하지않더라도 재취업또는 구

직에대한잠재적의지나욕구가존재할것, 이

세가지 조건을충족해야한다. 차후연구참여

자모집 시, 이세가지 요건을모두충족하는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한다.

2.2 경력단절 여성 연구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된 연구는 사회복지학,

교육학, 여성학, 가정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

학및행정학등다양한학문분야에걸쳐폭넓

게 논의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년간

(2005년~2024년) 국내에서 발표된 관련 연구

논문약 30여편을대상으로, 각학문분야별주

요주제와 연구 동향을개관함으로써경력단절

여성 연구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의 재취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진로 장

벽들과그기저요인들을유형화하거나(이숙자,

2022; 이윤정, 모선희, 2020), 재취업 지원 방

안과정책을 제시하거나(배나래, 2018; 김유경,

2013), 여성의노동시장 참여 경로를 유형화하

여(김혜연, 2010) 재취업 형태를 결정짓는 사

회학적 요인을 분석한 연구(김영아, 202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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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루었다. 즉,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경

력단절 여성의 구직행동을 결정짓는 심리적․

행동적 요인들을유형화하고노동시장 참여경

로를 거시적으로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사회적

지원과 정책개발의방향을 제시하는 데초점을

두고 있었다.

교육학 분야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선택 결정요인과 동기를 규명한 연구(오은진

외, 2009; 이수분, 이정희, 2014; 류세자, 신하

영, 2024), 재취업시도의계기와과정을분석한

연구(오은진외, 2009), 재취업과정에서참여한

직업교육경험을분석한연구(김정원, 2021; 이

승미, 김미옥, 2019; 유정이 외, 2016) 그리고

여성들의 실제경력개발 지원프로그램을분석

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하거나새로운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연구(장서영,

은혜경, 최미정, 2008; 박성정, 2009; 류세자,

신하영, 2024)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교육학

분야의 연구들은 학문의 성격에 맞게 재취업

프로그램개발과 직업교육훈련 실태를 분석하

거나 국가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교육프로

그램의 낮은인지도와 이용률의 원인을분석하

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 및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른바, 실천

적 연구가 주를 이룸을 알 수 있었다.

여성학․가정학․사회학․행정학및경제학

분야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 처한 인구통계학

적 특성이 재취업 의지 및 성공 여부에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주

요 연구들은 교육 수준, 가구소득, 취학 자녀의

수와변화, 부모동거여부, 경력단절기간등과

같은변수들이재취업욕구와 성취에유의미한

영향을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장지현 외, 2010; 구명숙, 홍상욱, 2005; 박효

진, 은선경, 2012; 권희경, 2010; 김경례, 2014;

은기수, 2018; 박찬웅외, 2022; 강민지, 2014;

은혜경, 김창대, 2011). 반대로 일자리의 유형

과특성, 즉근로조건및근로시간과같은변수

가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재취업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박윤희, 김지영, 2024), 사

회인구학적요인과 고용 행태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기관이 이러한 영향

요인과 경로들을 정책과프로그램에반영해야

함을강조하고, 실제로이를반영한 정책및직

업훈련프로그램의효과성을 검증하는연구(김

종숙, 2015)도 수행되고 있었다. 즉, 여성학․

가정학․사회학․행정학․경제학등사회과학

전반의연구들은 경력단절 여성이처한 사회경

제적 특성과 고용 형태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재취업 성공을 위한 사

회구조적요인과 정책적 대응방향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진로 장벽

앞서 관련 선행연구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재취업 과

정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변수, 즉요인과경

로를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주를이루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요인들을

보다구체적으로 ‘진로 장벽(career barrier)’으

로 명명하며 부정적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왔음도 확

인할 수 있었다. ‘진로 장벽’은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과정에서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151

관련 연구에서주요하게 다루어지는핵심개념

중 하나로, 직업 선택이나 진로 결정과정에서

개인이 취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저해하는

내적․외적 요인을 의미한다(손은령, 2001).

여성의 진로 장벽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그

주요 원인을 여성의 가정 내 ‘다중역할 수행’

(박정열, 손영미, 2016) 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고, 이러한 요인이 재취업을 어렵게 만

드는 복합적사회구조적 제약으로작용함을분

석하였다. 다중역할 수행으로 인한 취업 준비

부족, 사회적 고정관념과 성차별,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구직정보 탐색의 어려움및

정보 부족 등은 진로 결정에서 재취업에 이르

는 전 과정에 영향을미치는 주요 한계이자 진

로 장벽으로지적되었다(송지연, 2012; 성경옥,

2015; 이수분, 이정희, 2010; 이숙자, 2022; 오

은진 외, 2008; 홍진주 외, 2023). 또한, 다중역

할의 부담은 재취업을 위한 자기개발, 직무훈

련, 구직정보 탐색 등의 사회적 지원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며 그 결과 저임금혹은 비전문

직 중심의 현실 타협형 취업 선택으로 이어지

는 경향도 보고되었다(홍진주 외, 2023). 더불

어 진로 장벽을 다룬연구 중 다수는 경력단절

기간 동안 여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요인들

즉, 자신감 결여, 존재감상실, 우울감, 연령에

따른 채용 단절 인식 등을 또 다른 내적 진로

장벽(internal barrier)으로 분류되어 연구되어

왔다(오은진 외, 2008; 박은주, 전형미, 2017).

이와같이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 장벽은 사

회구조적․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는 다층적인 문제로, 특히 구직정보 탐색과 관

련된 제한적인정보추구와 이용의 제약과도긴

밀하게 연결된다. 제한적인 정보탐색과 정보이

용은 진로 탐색 초기부터 재취업 단계에 이르

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핵심 장애요인으

로 지적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 여

성이 구직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보 장벽(information barriers)’에 주목하고,

이들이 처한 정보환경과 정보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2.4 구직정보 탐색

경력단절여성의구직과정에서나타나는구

직정보 탐색 과정의 한계를 진로 장벽의 한 요

소로 분석한 연구들의 내용은세가지 주제범

주로그특성을분석할수있다. 첫째, 경력단절

여성이활용하는 정보원의 유형과특성을 논의

한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는 경력단절 여성이

구직정보를탐색하고 정보를획득하는주요 경

로가고용안정센터나 워크넷(Work-Net)과같

은공식 정보원이나 체계적인네트워크를 통해

서가 아닌 지인․친구․가족 등 친밀함에 기

반한비공식적정보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경

향이보임을지적하였다(박성정외, 2006). 또한,

고학력여성들역시구직정보탐색시인터넷구

직광고나개인적인맥(학교선후배, 동료, 가족

등)이라는 제한적 경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

고있음을밝혔다(장서영, 2008; 윤혜경, 2008).

둘째, 이러한 결과는 공식 정보원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보활용 능력의 한계뿐 아니라, 경력

단절여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공식 정보원

의 접근성 및질의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며 진

로 장벽을 논의하였다(이수분, 이정희, 2014;

김애리, 탁진국, 2024) 이들 연구는 재취업을

위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입수하는능력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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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성공의핵심 전략일될정도로 초기 정보

탐색 단계의 어려움과 정보원에 대한 무지가

노동시장재진입의핵심장애요인으로작용함을

지적하였다(장서영, 2008; 김정원, 2021). 셋째,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정보 접근에 있어 인구통

계학적요인(교육수준, 연령, 경력단절기간등)

에따라상이하게나타난다는점을규명한연구

들이다(오은진 외, 2008; 김종숙, 2015). 이들

연구는 연령이 높고 경력단절 기간이 길며 학

력이 낮을수록정보 접근에 더큰어려움을 경

험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선행연구들은 경력단절 여성의구

직정보 탐색의 어려움이 진로 장벽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작용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과정의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보탐색의 구체적 어려움

과 그원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또한 발견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과정에서나타나는

단계별 정보탐색의 특징과 한계를 규명하고,

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정보원과 그 선택 이유

와 정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재취업을

위한정보추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해결할 대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법’과 ‘면담법’을 병

행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의 정보행태를 조사하

였다. 첫째, 설문조사법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의 ‘인구학적 배경’, ‘경력단절 및 희망 직업군’,

‘재취업 과정’ 및 ‘구직정보 탐색과정’, ‘주요 정

보원에대한평가(이용및신뢰성평가)’, ‘정보

지원기관(도서관 포함) 평가’라는 6가지 주제

범주로질의 문항을 구성하였다(<표 1> 참고).

주제 측정 요소 문항 참고문헌

1. 인구학적 특성
연령, 학력, 월가계소득, 가족구성원(배우자유무, 배우자거주
유무, 자녀 유무, 자녀 연령)

7 유정이 외(2016),
이승미, 김미옥(2019),

정현정(2021)2. 경력단절 및 희망
직업군

경력단절기간, 강력단절사유, 이전직업경험의유무, 마지막
직장근속기간, 취업준비기간, 현재직업과희망하는직업(군)

11

3. 재취업 과정

재취업 준비 1
문란영(2013),

유정이 외(2016),
정현정(2021)

문제인식단계 1
위축단계 9
구직단계 4

4. 구직정보 탐색과정
구직정보 탐색유형 3 Dervin & Clark(1987),

연지은(2019), 윤정원
(2021), 김민오(2016),

성경옥(2015)

구직정보 탐색의 어려움 1

5. 주요 정보원
구직정보 이용 현황 2
정보원 평가(이용 및 신뢰성) 4

6. 정보지원기관 평가
취업지원 기관에 대한 평가 4

이용재(2013)
도서관의 인식과 역할 3

<표 1> 경력단절 여성 구직정보 탐색 설문 문항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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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과정에서의

정보요구와 정보탐색 행태를 체계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 문란영(2013)의 연구에서 밝힌 재

취업여성의 취업과정 4단계(인식단계, 위축단

계, 도전단계, 적응단계)를 조사의틀로활용하

였다.1) 즉, 구직정보 탐색과정을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질문을 설계하였다. 1차 설문 문항을

완성한후, 경력단절여성 2명과문헌정보학연

구자 1명(여성)을 대상으로 파일럿조사(pilot

test)를 수행하여 문항 표현의 명확성, 응답소

요 시간, 난이도 등에 대한피드백을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6개

주제 범주 아래 총 50문항의 설문지를완성하

였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내용 이면

의 정황과 배경, 그리고응답선택의이유를 보

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참여자

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기본적인 질문 목록을 사전에 구성하되 이를

토대로 면담 과정에서 세부 질문을 발전시키며

진행하는 조사방법으로, 연구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참여자의인식과경험을심층적으로이해하

고자할때적합한방법이다(Harrell & Bradley,

2009).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설문단계에서사

용한문항들을기본틀로삼되, 각문항에대한

응답이이루어진 정황과 이유에초점을 맞추어

추가질의를수행하였다(<표2> 참조). 또한, 참

여자의시간적제약과상황을고려하여, ‘초점집

단면담법(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과

‘일대일면담법(one-on-one interview)’을 병행

하여 진행하였다.

3.2 연구대상 선정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제2조 제1항에 명시

된정의에근거하여, ① 이전직장경험유무와

관계없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자

녀교육등② 개인이통제할수없는외생적가

1. 문제인식단계; 재취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
2. 위축단계: 구직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걸림돌)
3. 위축단계: 구직준비를 하면서 심리적인 감정
4. 구직단계: 구직활동의 어려움 극복 방법
5. 구직 정보획득 경로
6. 취업 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7. 구직정보를 찾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8. 주요 구직정보원의 평가: 신뢰성 및 효과성
9. 정보제공기관(특히 공공도서관)에서 구직정보를 제공받은 경험과 수요
10. 피면담자 소개: 인구학적 특성, 경력단절 기간, 경력단절 후 재취업과 관련한 경험

<표 2> 인터뷰 과정을 위해 구성한 질문

1) 본 연구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이전 정보탐색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문란영(2013)이 제시한 네
단계 중 인식․위축․도전단계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재취업 이후 직장 적응과정에 해당하는 적응단계는 연
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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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요인으로 인해노동시장과의 단절을 경험하

였으나③ 재취업의 의사와욕구가 있는 여성

들로 한정하였다. 법적으로노동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근로를 중단하는 육아휴

직과 같은 상태는 경력단절로 간주하지 않고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설문조사는 2025년 1월 25일부터 2025

년 2월 17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배포는현재경력단절여성을지원하고있

는관련기관들을통해이루어졌으며,2) 최종 111

명의 응답자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부족한 내용은 심층 면

담을 통해 보완되었는데, 반구조화된 심층 면

담은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 참여를 요청하였다. 요청에 동의하는 이

들에 한해서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참여

자의 추천을 받아 추가 면담자를 확장해 나가

는 눈덩이 표본추출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최종 9명의 여성이참가했는데, 면

담 과정에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더 이상

새로운 범주의 주제나 정보가 나오지 않는 이

른바, ‘포화상태(saturation point)’를 확인한

후, 면담자 모집을 종료하였다(<표 3> 참고).

면담은 2025년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열흘간진행되었으며, 다대일(FGI) 및일대

일 방식으로 전화 또는 화상(ZOOM)을 통해

이루어졌다. 3차례의 초점집단면접(FGI)을 실

시하였으며, 집단별 참여인원은각각 4명, 3명,

2명이다. 미취학자녀양육등으로시간제약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연구 참여 접근성을높이고

자료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개별 심층면담으

로 유연하게 전환하여 수행하였다. 면담 시간

FGI 그룹 참여자 나이 최종학력 경력단절년수 현재 직업 면담 날짜 및 방법

1그룹

B 37세
대학원졸
(석사)

4년 자영업
2025. 02. 15. FGI
2025. 02. 22. 1:1 면담

C 42세 대졸 5년
음악교육
(프리랜서)

2025. 02. 15. FGI
2025. 02. 19. 1:1 면담

D 42세 대졸 7년 없음-구직
2025. 02. 15. FGI
2025. 02. 25. 1:1 면담

F 43세 대졸 10년 자영업
2025. 02. 15. FGI
2025. 02. 25. 1:1 면담

2그룹

A 27세 대졸 1년 6개월 없음-구직

2025. 02. 19. FGIE 42세
대학원졸
(석사)

9년 상담심리사

I 55세 대졸 25년 장애활동지원사

3그룹
G 53세 대졸 16년 청소년지도사

2025. 02. 20. FGI
H 54세 고졸 21년 간호조무사

<표 3> 면담 참여자 프로필

2)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제주 경력잇는여성 협동조합’, ‘아가랑도서관’,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와 ‘엄마일 연
구소’ 네이버카페, ‘우리같은 여자들’ 네이버카페, ‘경력단절여성재취업을 위한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 ‘국비지원
무료교육’ 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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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균 1시간 30여분이었으며, 모든면담내용

은사전동의를얻은후녹화및녹취하였다. 면

담주제와주요질문들은사전에이메일로전달

되었으며, 질의문을 바탕으로질문하되답변에

대한이유와정황들을파악하는데초점이맞춰

졌다. 면담횟수는1회를기본으로하였으나, 필

요시보충질의를위해 2차온라인(줌) 또는전

화 면담을 추가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분석

을위해모두전사되었으며자료의신뢰성을위

해 면담자의 표현 양식 그대로 필사되었다.

3.3 데이터 분석방법

설문조사를통해수집된데이터는 KSDC(한

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E-Stat

3.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비롯하여, 단수또는 복수 선택형 문항에

대하여서는 명목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감정의 상태와같은 10점 리

커드 척도로 구성된 문항은 평균 및 표준편차

를 통하여 분포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응답자

의 인구통계학적특성과 단수 선택형문항과의

관계를 교차분석(cross-tabulation)을 통해 통

계적으로 검증했으며 유의확률(p-value)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결과만을 본 연구결과에제시

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는 1차

개방코딩과 2차 축코딩절차를 거쳐의미단위

별로범주화되었다. 1차코딩단계에서는각문

장또는 단락을 주제별로핵심 단어나짧은 구

절로 요약하였으며 개념적으로 유사하거나 의

미상 관련 있는 문구와 단락을 초기범주로 구

성하였다. 2차 코딩단계에서는 1차 코딩에서

도출된 주제와 의미 단위들을 상․하위 관계

로 정리하고 범주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였다.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두명의 연구

자가 독립 코딩 후 합의 절차를 거쳐 코드와

주제를 확정하였다. 아울러 1차 주제 및 대표

인용 요약본을 참여자에게 공유하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를 실시하고, 사실관

계와해석 타당성에 대한피드백을반영하였다

(Lincoln & Guba, 1985).

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의 연령대는 40~50

대(73.8%)가 다수를 이루었다. 20대(6.3%)와

30대(7.2%)뿐 아니라 60대(12.6%)도 참여하

였고, 대부분대학졸업이상의 학력(77.5%)을

가지고 있었다. 배우자(82%)와 자녀(88.3%)

를 둔 기혼여성이지만, 현재 배우자가 없거나

(18.0%)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21.6%) 자녀

가없는 참여자(11.7%)도 일정 비율포함되었

다. 대부분 1~2명의 자녀(81.7%)를 둔 상황

이었지만, 3명 이상의 자녀를둔가정(18.4%)

도 있다. 주 연령대와 비례하여 자녀의 연령이

15세 이상인 경우가 71.4%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들의특징은연령, 학력, 배우

자유무및자녀유무에있어비교적유사한인

구학적 특징을 보였으나, 월평균 가구소득 수

준대에 따라 각각 고른 분포(100만원 이상~

300만원미만, 29.7%; 300만원이상~500만원미

만, 29.7%; 500만원이상~700만원미만,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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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경력단절 기간은짧게는 1년미만(18%) 길

게는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참가자(12.6%)

도있었지만, 대부분의참여자들은 1년에서 5년

정도(45.9%) 단절의시간을 지난후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력단절의 사유는 ‘결혼

및 임신과 출산의 이유(44.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임신․출산과정

에서의 ‘건강 악화와 회복(16.2%)’, ‘이직 준비

(13.5%)’등도 요인으로 나타났다.

4.2 현재 직업군 및 희망 직업군 및 근무형태

연구참여자중현재직업을가진비율은59.5%

로나타났으며, 나머지 참여자들(39.6%)은 경

력단절 이후 아직 경제활동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경력단절 이전 직장에서

의근속기간은 5년미만(54.2%)이가장많았으

며, 5년 이상(17.8%), 10년 이상(28.0%) 근무

이후가정생활및가사의이유로퇴직한경우도

적지 않았다(<표 4> 참고).

이런직업유경험자들에한해서이전직업직

군과 경력단절 이후에 가진 직업군의 변화를

조사했고, 실제로 희망하는 직업군과 현재 근

무 조건 사이에 어떤차이를 보이는지 조사를

했다. 경력단절 이전에 가졌던직업 및 직군에

서 주목할 점은, 교사․강사로 대표되는 교육

직(21.1%), 간호사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직

(12.1%), 경영․사무(금융․보험 포함)직군

(34.5%)이다수를차지했다는것이다. 경력단절

이후직업군의변화는크지않았으나, 경영․사

무관련직종으로복귀한비율이다소감소한점

이특징이라할수있다. 면담결과, 일반사무직

군의 경우 업무 특성상 경력단절 이후 복귀가

쉽지않은반면,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직종(예.

교육, 의료계등)은상대적으로복귀및재적응

이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은 희망직군에서도 동일하게반영되

었다. 경력단절 여성들은 대체로 자신의 전공

분야를살릴수있는직업군, 혹은과거에실현

하지못했던문화예술 분야직업군으로의 복귀

를 희망했다. 그러나, 경력단절 기간동안의 연

령증가와 신체적 여건의변화로 인해 해당직

종으로의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제약이

존재하였다. 한편, 교육계로의 복귀 희망이높

게 나타난 이유는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살릴

수있을뿐아니라, 다른직종에비해가정생활

과 병행이 용이하고 근무 유연성이높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동일한 이유로 일

반경영 및 사무직에 대한 선호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한여성들의근무 형태에서도유사하게 나

타났다. 정규직보다는 시간제․파트타임근무

(38.6%)나프리랜서 형태(29.5%)를 선호하는

비율이높았으며, 이는 가정 내 다중역할 수행

으로 인한 근로시간 제약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전공을살리면뭐좋죠. 그리고 정규직이면 더

좋고. 저는 육아도 하지만, 지금저희 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투석을 받고 계시거든요.

이제아버님도챙겨야하고아이들도챙겨야 하

니까...그래서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을 희망해

요.” (면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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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빈도 백분율

현재 직업 유무
예 66 59.5
아니요 45 40.5

계 111 100

이전의 직업 경험 유무
예 107 96.4
아니요 4 3.6

계 111 100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속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30 28.0
10년 이상 30 28.0
5년 이상~10년 미만 19 17.8
3년 이상~5년 미만 18 16.8
6개월 미만 5 4.7
6개월 이상~1년 미만 5 4.7

계 111 100

이전 직업직군
(경력단절 전)

경영, 사무(금융, 보험 포함) 37 34.5
교육 21 19.6
의료, 보건 13 12.1
기타 11 10.3
문화, 예술 8 7.5
영업, 판매, 고객상담 7 6.5
기술직 5 4.7
연구 2 1.9
언론, 방송 2 1.9
농업, 어업 1 0.9

계 111 100

현재 직업 직군
(경력단절 후)

경영, 사무(금융, 보험 포함) 18 26.9
교육 14 20.9
기타 12 17.9
의료, 보건 10 14.9
영업, 판매, 고객상담 5 7.5
문화, 예술 3 4.5
연구 2 3.0
기술직 2 3.0
농업, 어업 1 1.5

계 111 100

희망하는 직군

교육 24 27.3
문화, 예술 15 17.0
경영, 사무(금융, 보험 포함) 15 14.7
의료, 보건 10 11.4
영업, 판매, 고객상담 6 6.8
기타 6 6.8
기술직 5 5.7
연구 3 3.4
언론, 방송 3 3.4
디자인 1 1.1
IT, 정보통신 1 1.1
농업, 어업 1 1.1

계 111 100

희망근무형태

시간제/파트타임 17 38.6
프리랜서 13 29.5
정규직 10 22.7
계약직 4 9.1

계 111 100

<표 4> 경력단절 전후의 직업군 및 희망 직업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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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취업 과정

재취업을 결심한 후,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

비하는기간은평균 3개월미만이가장높은비

율을 차지했고(33.3%), 2년 이상의 기간이 소

요되기도 했다(15.3%). 그러나, 대부분의 참가

자들은 재취업을 결심한 이후 2년 이내에 재취

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4.3.1 문제 인식단계

재취업을결심하게된주요계기및동기는 ‘경

제적필요(43.4%)’와 ‘개인의자아성취(27.9%)’

가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 이둘은서로독립

적인 요인이라기보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결

합된동기로작용했다. 이외에도 ‘사회적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8.7%)’나 ‘주변

가족 및 지인의 권유(3.2%)’도 재취업의 계기

로작용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요인으

로 머물렀다. 오히려 일부 참여자들은 재취업

을 고려하다가도가족과 주변의반대로재취업

을 포기하거나 더 위축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도 했다.

4.3.2 위축단계

재취업을 결심했지만 다양한 ‘진로 장벽’을

경험하고 다시 포기하게 되는, 이른바 ‘위축단

계’에서 가장 강력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

은 ‘나이’와 ‘자신감부족’이었다(<표 5> 참고).

경력단절로 인한 ‘새로운 기술 및 지식의습득

의 어려움’이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족돌

봄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역시 재취업 시도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위축단계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심리상태

는 ‘불안’, ‘후회’, ‘무기력감’이두드러졌으며, 이

외에도전체적으로부정적 정서를호소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표 6> 참고).

위축단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완화

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시도한 활동 중 부정적

인정서 자체를 이완시키는활동은 상대적으로

도움이되지않았다. 예를들어 ‘같은상황에처

한 사람들과의 교류(9%)’라든가, ‘심리상담 지

원(1.8%)’을받는 것은 도움으로 인식하지않

았다. 오히려 부정적 정서의 원인이 되는 문제

자체를 해결함으로극복하려는모습을 보였다.

즉, 이 기간재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

문항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나이 56 50.5 12 10.8 18 16.2
자신감부족 17 15.3 30 27.0 23 20.7
가족돌봄/육아병행의 어려움 17 15.3 17 15.3 9 8.1
새로운 기술/지식습득 어려움 10 9.0 16 14.4 33 29.7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름 5 4.5 17 15.3 15 13.5
학력 3 2.7 15 13.5 5 4.5
기타 3 2.7 1 0.9 1 0.9
타인과 관계형성 어려움 0 0 3 2.7 7 6.3

계 111 100 111 100 111 100

<표 5> 재취업을 생각할 때 가장 큰 걸림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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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힘들지 않았다
(1점)

보통
(5점)

매우 힘들었다
(10점) M SD

불안 14 10 11 6.03 2.84
후회 16 20 16 5.41 2.95
무기력 16 12 8 5.36 2.89
전체적인 심리적 어려움 13 20 5 5.27 2.60
외로움 20 17 9 5.12 2.87
우울 19 15 10 5.05 2.88
절망/낙담 22 18 5 4.49 2.68

<표 6> 구직활동 상황에서 구직을 시도했었을 때, 느꼈던 심리상태(리커드 10점 척도)

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 공부를 위해 학원이나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알아보거나(44.1%), 구

체적인 취업정보 특히 취업 성공담을 들으며

(26.1%) 부정적 정서를극복하려는 경향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4.3.3 구직단계

위축단계에서 나타나는각종부정적인 정서

를극복하기위한과정으로재취업을위한학습

활동(자격증공부)과 관련 정보수집에 참여하

는것은구체적인 구직단계로이행하는자연스

러운계기가되었다. 구직단계에서재취업을위

해가장필요하다고인식한활동들역시위축단

계에서 부정적 정서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인

식했던활동들, 즉 ‘학원및교육프로그램참여

(45%)’ 또는 ‘취업관련 정보획득(구체적인 취

업정보, 취업성공담)(27%)’ 그리고 ‘경력을 쌓

는활동(22.5%)’과맥을같이했다. 이런활동들

은 ‘실질적인 경험을쌓는 데 가장 도움(36%)’

이 되고, ‘취업에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획득

(23%)’할수있으며동시에 ‘자신감회복과동기

부여‘(16.2%)’ 그리고 ‘직무역량을강화(16.2%)’

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기며, 이것이야말로 재

취업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둔그 기간동안에 자격증을

계속땄어요. 저는 자격증만갖추면뭘하는 데

있어서도두렵지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

이는어려운것같아요. 맞아요. 나이는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면담자 G)

‘기관(조직)’에한정해서경력단절여성을위

한취업정보를 제공하기에 가장적합하고도효

과적인 기관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여성

인력개발센터’과같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특화된 ‘공공직업훈련기관(86.5%)’이라고절대

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다른 ‘민

간직업훈련기관(예. 대학평생교육원)(6.3%)’나

‘도서관(4.5%)’ 혹은 ‘기타(맘카페, 인스타그램)

(2.7%)’는 적절치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언급된 조직이 경력단절여성들을 위

한 맞춤형 정보제공(44.1%)이 가능한 기관이

며, 다른기관이나단체에비해 신뢰성있는취

업정보를 제공(32.4%)해줄수 있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그러나, 심층면담에참여한여성들은이설문

결과와다소다른의견을표했다. 국가에서운영

하는 이런 공공기관이 신뢰성있는 취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그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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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실제로이런공공기관에서제공하는정보

가 자신들의 요구에 적합하거나 신뢰할 만하거

나효과적인전달기관이라고인식하지않았다.

오히려 이런공공기관들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

한필요와상황에대한이해가많이부족하고그

러기에 맞춤형 정보제공이없으며 그 제공방법

과태도가이용자중심적이지않아정서적장벽

마저있어, 결국각종민간단체나사기업에서운

영하는 정보 사이트를 활용하게 된다고 언급한

다. 이같은이유로국공립취업정보원들이나기

관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은어쨌든워크넷이런국가공공기관에

서 정보를 전달해 해줘야 하는 것은 맞아요...그

런데 이런 곳(공공지원기관)에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그런구체적인우리가 알고

싶은정보를주면좋겠지만 그렇게되지않는다

는 것이 문제지요.” (면담자 E)

4.4 구직정보 탐색과정

구직정보 탐색시간은 구직정보 탐색단계에

서 ‘하루’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여 조사

되었다. 본격적인 구직단계에서 취업정보를 탐

색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은 하루에 평균 30분~

1시간(28.8%) 혹은 1시간~2시간(25.2%) 정

도는되었다. 이시간동안주로 ‘관심기업이나

직업 정보(51명, 23.0%)’, ‘직무와 관련된 최신

동향(44명, 19.8%)’이나 ‘취업지원제도정보(43

명, 19.4%)’, ‘자격증관련정보(40명, 18%)’를

탐색하고있었다. 검색하는정보들의종류혹은

주제가위축단계에서탐색하던내용들과유사하

나, 구직단계에서는보다구체적으로 ‘관심기업

이나직업’에관한정보들로좁혀지는것을확인

할수있다. 그러나, 각정보의종류(주제)별큰

차이가없어빈도혹은 선호도에 집중하기보다

는 구직단계에서 확인하는 다양한 주제정보와

종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1> 참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탐색경로혹은채

널로는 ‘사람인’, ‘잡코리아’ 등과같은 ‘구직 전

문웹사이트(50명, 45%)’를 가장많이 활용하

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국가 공공 고용지원센

터’나 ‘직업훈련기관의 홈페이지(30명, 27%)’

그리고 ‘지인(13명, 11.7%)’과 ‘소셜미디어(13

명, 11.7%)’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그림 2> 참고).

그러나, 심층면담에서나타난내용은 설문조

사에서 드러난 결과와 다르게, 오히려 소셜미

<그림 1> 구직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주로 확인하는 정보(중복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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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경로(채널)

디어와 지인들을통한 정보획득이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이용하고 더 중요한 정보탐색 경

로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인이나 지인이 소개

한 소셜미디어를통한 정보야말로 취업으로직

접 연결되거나, 관심 직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

보를얻고있었고, 그 이후 재확인혹은 2차탐

색과정에서 공공및 민간취업지원기관들의공

식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었다.

필요한정보를탐색하는가운데가장큰어려

움혹은제한점으로는 ‘조건에맞는직종에대한

정보가 부족(20.7%)’하다는 것과, 본인들의 조

건에 맞는 정보를 찾고 싶지만 ‘정보의 소재를

알지못한다(15.8%)’는점이었다. 또한 ‘선택할

수있는정보가제한(14.9%)’된부분도조건에

맞는 정보의 부족과같은 주제로간주되며, ‘정

보의방대함(14.0%)’ 또한조건에맞는정보의

부재혹은소재를알지못한다는부분과맥을같

이한다. 정리하면구직정보탐색과정에서결국

경력단절 여성의 상황에 맞는 맞춤정보의 부재

와더불어구직정보를찾고접근하는데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7> 참고).

사람을 통해 구직정보를 제공받을 때 가장

많이이용하는 집단은 가족과친구로 대표되는

친밀감을기반으로한 ‘지인(36.9%)’ 그리고같

문항 빈도 백분율
원하는 직종이나 조건에 맞는 정보가 부족함 46 20.7
어디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잘 모름 35 15.8
정보의 제한된 선택지 33 14.9
정보의 방대함 31 14.0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음(반복된 실패 경험, 정보 탐색에 대한 피로감 등) 29 13.1
정보의 신뢰성 부족(가짜정보, 광고성 정보 등) 25 11.3
오래된 정보 업데이트 주기(구직 공고가 최신 정보가 아님) 9 4.1
구직 사이트나 플랫폼의 사용법이 어렵거나 불편함 7 3.2
구직정보를 찾을 시간이 부족함 4 1.8
기타 3 1.4

계 222 100

<표 7> 구직정보 탐색의 가장 큰 어려움(걸림돌) (중복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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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직종의경험이 있는 ‘이전직장동료나상사

(20.7%)’를 통해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게

시글작성자(14.4%)’의글을 통해 취업후기혹

은 면접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다

(<표 8> 참고).

지인이나 직장동료즉, 이런인적 정보를 통

해얻은정보가보다 ‘정확(34.3%)’하다고인식

하고, 그들을통해서가장 ‘최신정보(21.7%)’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쉽고편하게(18.7%)’ 이

용할수있다는요인이컸다. 그러나 ‘지인이전

문가라는 이유(7.0%)’로 찾는 비율은 낮았다.

기타응답으로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가까

운사이로인한신뢰감과더불어원하는정보만

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기때문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면담에서도 결국 재취업으로 이어지

는실질적이고핵심정보는지인을통해서얻게

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표 9> 참고).

4.5 주요 정보원의 평가

구직정보 탐색과정에서 가장 신뢰하는 정보

원 혹은 채널로는 ‘고용지원센터 및 직업훈련

기관(39.6%)’을 1순위로꼽았고 ‘구직 관련웹

사이트(27.9%)’가 다음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는 친밀감에 기반한 ‘지인(친구, 가족, 동료)

(24.3%)’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도 신뢰하

는 정보원으로 인식하는반면, 취업 관련 인쇄

매체나 TV 라디오와같은매체에대한신뢰도

는 낮았다. 취업관련 전문기관의 정보를 가장

신뢰하지만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정보원도

믿을만한 정보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0> 참고). 이는앞서경력단절여성의재

문항 빈도 백분율
지인(가족, 친구) 41 36.9
이전 직장 동료나 상사(함께 일했던 동료, 직장 상사의 추천이나 조언) 23 20.7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자(취업 후기, 면접 경험 공유 등) 16 14.4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 직원 13 11.7
제공받은 적 없음 12 10.8
스승, 강사, 멘토 5 4.5
기타 1 0.9

계 111 100

<표 8> 구직정보 중 대인 정보원의 유형

문항 빈도 백분율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해서 68 34.3
제공되는 정보가 최신상태여서 43 21.7
마음이 편해서 37 18.7
과거에 이 사람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어서 30 15.2
공신력 있는 전문가여서 14 7.0
기타 6 3.0

계 111 100

<표 9> 구직정보 중 대인 정보원을 활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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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고용지원센터/직업훈련기관(일자리+센터,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등) 44 39.6 32 28.8 19 17.1

웹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 31 27.9 29 26.1 19 17.1
지인(친구, 가족) 27 24.3 19 17.1 31 27.9
소셜미디어 (취업 관련 커뮤니티, 카페, SNS 등) 7 6.3 25 22.5 30 27.0
인쇄매체(잡지, 신문, 책) 1 0.9 5 4.5 7 6.3
TV/라디오 1 0.9 1 0.9 5 4.5

계 111 100 111 100 111 100

<표 10> 구직정보 탐색 과정에서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

취업과 관련된정보를 제공하기에 가장적합하

고효과적인 기관으로 공공직업훈련기관(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을꼽은 것

과맥락을같이 한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나 지

인은 취업정보를 전달하기에효과적인채널이

라고 생각하지않는 것과 상반되게소셜미디어

혹은 지인 또한 신뢰도가 높은 정보원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이용하는 정보원을 신뢰하고 믿을만하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출처가 공신력 있는 국가 기

관혹은단체전문가(75명, 33.8%)’이기때문이

며 ‘최신정보(37명, 16.7%)’이고 ‘정보를쉽게

이해하고제공받을 수있어서(37명, 16.7%)’라

고 답했다. 기타 사항으로 지인이나 커뮤니티

글들은 직업과 관련된 내부 경험을 얻을 수 있

기에 신뢰를 표했다. 반대로 선택한 정보원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

가불분명(62명, 27.9%)’하거나, ‘광고성 정보

(46명, 20.7%)’, ‘오래된 정보(30명, 13.5%)’로

나타났다. 기타사항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

되어 있거나, 원하는 정보가없는 것도 신뢰하

지 않는 이유였다(<그림 3> 참고).

구직과정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던정보원

도 신뢰가 가는 정보원과 맥락을 같이했는데,

1순위고용지원센터혹은직업훈련기관이제공

하는 정보, 그 다음으로는 지인(친구, 가족, 동

료) 그리고 구직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꼽

았다(<표 11> 참고).

<그림 3> 선택한 정보원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중복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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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고용지원센터/직업훈련기관(고용노동부/일자리
센터 등) 35 15.8 33 14.9 24 10.8

웹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 32 14.4 23 10.4 21 9.5

지인(친구/가족) 29 13.1 20 9.0 33 14.9
소셜미디어(취업 관련 커뮤니티/카페/SNS 등) 14 6.3 25 11.3 16 7.2

TV/라디오 1 0.5 1 0.5 8 3.6

인쇄매체(잡지, 신문, 책) 0 0 8 3.6 7 3.2

기타 0 0 1 0.5 2 0.9

계 111 100 111 100 111 100

<표 11> 구직정보 탐색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정보원

4.6 주요 정보기관의 평가

구직정보를얻기위해주로이용하는취업지

원기관(조직)은 고용복지센터같은 ‘공공 직업

훈련기관(24.3%)’을 가장많이 이용하고 있었

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같은 ‘여성 사회교

육기관(15.3%)’도 이용하고 있었다. ‘민간직

업훈련기관’(예.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거의

이용되지않고 있었으나, 특이한 점은 이런공

식적인 정부기관을 통해서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도 꽤 높았다(30%). 해당 취업기관

을 통해 탐색하는 정보의 종류로는 ‘직업분야

정보(20.7%)’, ‘채용공고 정보(18.9%)’, ‘훈련/

교육 정보(14.4%)’, 내일배움카드, 자녀돌봄서

비스등의 ‘정부지원제도 정보(10.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력서 및자기소개서 작성

법 정보(1.8%)’라든가, ‘면접 정보(0.5%)’, ‘경

력개발 상담/멘토링 정보(2.7%)’와 관련해서

는 관련 공식기관을 이용하지는 않고 있었다.

나아가, 이런공식(조직) 취업지원기관을통해

얻길원하는 정보로는 ‘채용공고 정보(29.7%)’

가 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직업분야 정보

(25.2%)’, ‘훈련 및 교육 정보(17.6%)’였다. 또

한기존의 공식적인 취업지원기관에서 취업정

보를 제공할때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나이

와 경력과 무관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직업들의 소개(45명, 20.3%)’를 원했다. 즉. 경

력단절여성을 지원하기 위해존재하는 기관임

에도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집중된정보를 제공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며같은 맥락

으로 ‘개인맞춤형지원혹은상담서비스(20명,

9.0%)’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신뢰성있는정보(13명, 5.9%)’ 자주

업데이트되는 ‘최신정보(13명, 5.9%)’를제공해

줄것과 ‘온라인정보등록방법(13명, 5.9%)’ 즉

쉬운접근과사용법으로개선해줄것을요구했

다(<그림 4> 참고).

“죄송하지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뭐이런

국가 (정보지원)기관은 경단녀들의니즈가 충

족되지않아요. 여성을 위한 교육들은많아요.

여성가족연구원도있었던것같고... 사실그들이

주는 교육들은 그게 양질의 경력이나 일자리를

위한교육들이아니라고생각해요.” (면담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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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취업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적 정보제공기

관인 도서관에대해 취업정보 제공과서비스에

관련한질문을 했을때우선, 도서관에서 구직

정보와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서비스를 운영하

고 있다는 사실을 90%이상이 인지하지 못했

다. 그러나, 만일 도서관을 통해 구직정보를 제

공받을 수 있다면, 제공받기 원하는 정보로는

‘경력단절 여성에 맞는 맞춤형 구직정보(70명,

31.5%)’, ‘취업 지원제도 정보(52명, 23.4%)’,

‘재취업훈련 정보(46명, 20.7%)’를 제공해 주

길 희망했다(<그림 5> 참고).

도서관에서제공받길원하는서비스제공방

식에서는 순위(빈도)를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정도로고른선호도를보였는데 ‘구직관련

강의 및 워크숍(23.4%)’이나 ‘직업훈련 및스

킬프로그램(주기적 운영)(19.8%)’, ‘직업상담

서비스(18%)’의 제공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구직자들은 ‘맞춤형정보제공(31.5%)’과

실질적인 ‘강의/워크숍 운영(23.4%)’ 등 능동

적인취업연계서비스를도서관에요구하고있

었다.

심층면담결과, 경력단절여성들은설문조사

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의 구직정보 제

공 및 관련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요구를 나타

냈다. 보다구체적으로취업정보를제공하는각

종 공공기관에 접근할 때 겪는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을 완충해 줄 수 있는 ‘브리지(bridge)’

역할을기대하고있었다. 또한, 지역사회중심에

위치한 사회기관의높은 접근성과 개방된공간

으로서의장점을활용하여, 단순한취업정보제

<그림 5> 도서관에서 제공받길 원하는 구직정보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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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넘어교육및상담서비스까지통합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거의 지금도서관에서는 중년여성을 주부라는

카테고리로 생각하니까 저희들에게 서비스를

못 해 주는데, 주부이기 이전에 저희를 '경력

단절여성'이라는시선으로바라보게되면, 아이

들책빌릴때엄마들은 직업의세계에 대해서

강의듣게해주면아이들육아도 되고엄마들은

또이렇게도움을받을수있고....국가고용인력

부같은곳은우리가접근하기에 정서적으로어

렵고 도서관에서 이렇게브릿지 역할을 해주면

더 친근하겠구나.” (면담자 I)

4.7 인구학적 특성과 구직정보 탐색과정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는 인구학적 특성즉연령, 학력, 월

평균소득, 경력 단절사유, 경력 단절기간, 그

리고 취업 준비 기간을 주요변수로각정보추

구 및 탐색행태 과정에 나타난 결과들과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크기가 다소 작아

일부셀의 기대빈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검

정 통계량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우도비

(likelihood ratio)’ 검정을 통해 통계적 유의확

률을 확인하였다. 상관관계를 보이는변수들로

는 ‘월 평균 가계 소득’, ‘강력단절 사유’, ‘나이’,

‘경력단절 기간’, ‘학력’ 그리고 ‘취업준비 기간’

이었다.

우선, 구직과정 중 위축단계에서느끼는 ‘부

정적인감정’과 ‘월 평균 소득사이’에 상관관계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p-value=0.017). 부정

적 정서 중 “후회”라는감정은 가계 월 평균소

득 300-500만원사이의 그룹이 가장크게느꼈

고, 오히려 100만원 미만이나 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후회의 감정 정도가 다소 낮았다.

둘째, ‘경력단절의이유’에따라 ‘우울감’의정

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p-value=0.023), ‘취

학자녀교육’을위해경력단절의시간을보내고

있는여성이가장높은우울감을 보였다. ‘결혼’

이나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위해 경력단절을

선택한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우울감을 보였

다. 나이와 경력재개 및미래불안감사이에도

상관관계를발견했다(p-value=0.047). 20대부

터 50대에이르는모든연령대에서 경력단절로

인한 공통된 불안감을 경험하지만, 30대와 50

대그룹은 경력 단절로 인해 높은 수준의 불안

감을 호소하는 집단(10점)과불안감을느끼지

않는 집단(1점)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양극화

현상이나타남을확인할수있다. 특히 40대중

년층이경력재개와미래에 대한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경력단절 기간’의 정도에 따라 ‘미래

불안감’(p-value=0.003)과 ‘외부세계와의 단

절감및 외로움’(p-value=0.009) 그리고 ‘심리

적 어려움정도’(p-value=0.01)에도 상관관계

가 있음을 확인했다. 5년에서 10년사이의 경력

단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여성이 가장큰불

안감을 호소하는반면, 외부 사회와의 ‘단절감

과 외로움’은 1년이상 5년미만에 속한 그룹이

가장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기존관계망이

단절되면서새로운 사회활동의 부재가 외로움

을 유발하는 시점임을 보여준다. 1년 이상 5년

미만의기간을 지나고 있는여성이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다.

넷째, ‘학력’에따라정보제공기관이전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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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효과성을판단하는근거’(p-value 0.01)

에 차이를 보였다. 국가 취업지원기관이 정보

를 전달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판단하는근거

로 ‘전문대 졸업자’는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

능한 것에 ‘4년제 대학졸업자 및 대학원졸업

이상’의 경우,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

한 이유로국가 지원기관이효과적이고적합하

다고 인식했다. 이것은 모든 그룹에서 맞춤형

정보를 원했으나, 고학력일수록보다 신뢰성이

확보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경력단절 기간’에따라 ‘정보탐색에

할애하는 시간’이달라졌다(p-value 0.006). ‘6

개월미만’의 시기를 지나는 여성들이 구직 초

기에 적극적으로시간을투자하는 경향을보였

다. ‘6개월이상~2년미만’ 그룹은탐색시간을

일정 수준으로유지하며효율성을 추구하는반

면, 위축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구직 활동이 시

작되는시점에정보탐색에가장많은시간을투

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 론

5.1 요약 정리

본연구는경력단절여성들의재취업을위한

구직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추구행태를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들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 여성은 경제적 필요와 자아

성취의욕구를 인식함으로 재취업을 결심하게

되지만(인식단계), 현실적으로 ‘나이’와 ‘자신

감의 부족‘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정서적 위축

단계를 경험한다. 이 시기에는 부정적 정서가

극대화되며, 이러한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정

서이완형’ 활동보다는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

활동과 취업정보 탐색 지원이 위축단계를극복

하고 본격적인 구직단계로 전환하는 데 더 효

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본격적인 구직단계에서 여성들은 학습

활동과더불어 구체적인 취업정보탐색하게 되

는데 이때관심 직무나 기업 동향 등을 파악하

기 위해 취업 전문 웹사이트(예. 사람인, 잡코

리아 등)와 공공직업훈련기관(예. 여성새로일

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적극 활용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 지원기관은 경력

단절 여성의 요구와 상황에 적합한 ‘맞춤정보’

가 부족하고 동시에 이용자인 여성들은 ‘정보

문해력의한계’(예. 정보원 소재를파악하지 못

하고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지못함등)를 겪으

며지인이나 SNS와같은 비공식정보원들을주

요 탐색경로로 활용하는 한계를 보였다.

셋째, 공공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인식에서는

이중성이 관찰되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정보제공에 가장 적합하고효과적인 기관

으로 공공 직업훈련기관을 꼽았으나, 실제 이

용경험에서는경력단절 여성의 상황에맞는 맞

춤형 정보의 부재, 이용자를 고려하지 못한 정

보서비스, 정서적으로 장벽(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취업 전문 사이

트(예. 사람인)나 친밀감에 기반한 인적 네트

워크(지인)를보다 신뢰하며 더자주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신뢰하는 정보원과 실제 도움이 된 정

보원 간에도 이중성이 확인되었다. 신뢰도가

높은 정보원은 공공 취업지원기관, 전문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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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지인, SNS 순이었으나, 실제 구직활

동에 도움이 된 정보원은 지인과 SNS를꼽았

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비공식정보원

이 공공기관의공식정보원보다 더 정확하고최

신성이보장된다인식하며보다쉽게이용할수

있어 선호하고있으며 실제로취업으로연결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다섯째, 공공정보제공기관으로써도서관(공

공도서관)에 대한 인지도는매우낮았지만, 도

서관에서관련취업정보및서비스를제공할경

우, 경력단절 여성에 맞는 맞춤형 구직정보 제

공, 취업지원제도및훈련정보에대한높은요

구를 보였다. 더불어 구직관련 강의․워크숍,

기술교육프로그램, 상담서비스등의서비스를

제공해주길원했다. 나아가도서관의지역사회

의인프라로써높은 개방성과접근성을활용하

여경력단절여성에게 공공취업지원기관을소

개하고중재하는 ‘브리지(bridge)’ 역할을감당

하길 기대했다.

끝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행태간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부분들을 정리하면 ‘가계 소득’

과 ‘후회’라는 부정적 정서와의 관계인데, 300-

500만원대의 가계소득 집단이 경력단절에 대

한 후회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력단절 사유

중 취학자녀의교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의시간

을 보내는 여성이 ‘우울감’을 가장많이 호소했

으며, 전 연령에서불안을 경험하나 40대가 최

고의 불안감을 보였다. 또한, 경력 단절기간과

불안․외로움․심리적 어려움에도 상관관계

를 확인했는데, 5-10년 동안 경력단절을 경험

하는 여성이불안감이 최고였고 1-5년간의 경

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외로움(고립)과 전반

적인심리적인어려움을크게경험하고있었다.

나아가, 학력에따라서 정보효과성판단근거

가 달랐는데, 전문대 졸업자는 맞춤형 정보에

4년제대학및대학원그이상의고학력자는신

뢰성을 더 중시했다. 경력단절 기간과 탐색시

간과도 상관관계를 보였다. 6개월미만의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이 정보탐색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했으나, 6개월 이후 탐색시간할애에

는효율화되면서안정기에 접어들다가 본격적

인 구직시기에 재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력단절 여성

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서비

스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공공 지원기관

및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공공 정보제공기

관의 역할과 서비스를 재고하고자 한다.

첫째, 경력단절 여성들의 정보요구 분석과

결과의 활용은 일반화혹은획일화하기보다는,

구직단계별혹은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세분

화(segmentation)’하여 이루어질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경력단절의 사유, 연령, 경력단

절기간, 소득수준, 학력등인구학적변수뿐아

니라 구직단계별 정서상태의 차이가 정보추구

및 탐색정도에서 차이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

과는 공공직업훈련기관, 정보제공기관,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서비스를 기획하기 이전에 경력

단절여성들의 상황들을 보다세분화하여 정보

요구 및 행태적 특성 조사를 선행해야 함을 시

사한다. 이렇게 보다세분화된 조사 결과를 정

보제공 방식과 및 서비스설계에반영할때경

력단절 여성들이 요구하는 진정한 ‘맞춤형 지

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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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구학적 특성과 구직단계에 따른 세

분화를 기본으로 하되, 특별히 정서적․행태적

으로 취약한 고위험군(vulnerable groups)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고위험군은 연령대별로는 40대(불안감

최고), 경력단절 기간별로는 1년에서 5년 사이

(단절감및외로움최고, 전반적인부정적심리

최고), 5년에서 10년 사이(불안감 최고) 그리

고 경력단절사유별로는 취학자녀교육으로단

절을 경험한 여성(우울감최고)이었다. 따라서

이 고위험군을타켓으로 한 정보제공과서비스

기획은 구직정보제공뿐아니라 재취업에성공

한 사례경험담제공으로 동기부여와 함께정서

적인 지원까지 포함한 통합된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주도의대표적인정보제공기관인

공공취업지원기관과 공공직업훈련기관은 경력

단절여성의상황과요구에적합한맞춤형정보

제공을강화해야한다. 나아가제공되는정보의

품질(신뢰성, 최신성, 적합성)에있어서도지속

적으로 검증되고 개선될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경력단절여성들이 ‘신뢰하고자신에게도

움이되는정보’의판단기준은최신성과상황에

맞는정보그리고실제 경험담(성공사례) 포함

여부였다. 그러나, 이기준이 충족되지못한까

닭에많은여성들이민간단체나지인중심의비

공식인적네트워크에의존하고있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경력단절여성의요구를반영한주

기적 정보갱신및 검증체계를마련하여정보의

최신성과신뢰성을유지할뿐아니라, 이용절차

와인터페이스또한간결하고도쉽게이용자친

화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넷째, 경력단절 여성들은 필요한 정보원이나

정보의 소장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방대한

정보를선별하고 이용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에

서 정보문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공식정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접근이 용이한 비공식 인

적네트워크를 과도하게 의존하는경향이 나타

났다. 이에따라 공공기관 및 도서관 차원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맞는 정보문해교육프로그램

을 체계적으로 기획․제공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들의정보탐색 및 정보이용역량을 향상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내 높은 접

근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정서적장벽으로 공공 취업지원기관접근을꺼

려하는 간극을 완충시킬 수 있는 매개자이자

‘브리지(bridge)’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도서

관은국가기관에서 생산되는 공신력있는 정보

를 수집․큐레이션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

과요구에맞게가공하여제공할 수있으며, 동

시에 정보문해교육, 맞춤형 상담, 직무역량 강

화 프로그램 등을 병행함으로써 정보와 함께

정서 지원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여섯째, 기존 공공도서관은 중년 여성에게

접근할때 ‘주부’라는 개념에 한정하여 육아 및

양육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제 이들을 ‘경력단절 여성’이라는새로운 시

각으로바라보고 재취업과 경력개발을위한 정

보 및프로그램제공으로 전환될필요가 있다.

또한응답자의 90% 이상이도서관의 취업정보

서비스존재 자체를 인지하지도기대하지도 못

했다는점을고려할때, ‘경력단절여성들’을위

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기획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도서관의 서비스를 알리는홍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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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경력단절 여성의 정보추

구행태를 구직단계별로 조사하고 정서적․환

경적 요인을 정보행태로 통합하여 분석했다는

점, 그리고 정보학 분야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정보환경과 정보행태를 분석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의의가 있다. 그러나, 111명이라는 다소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기에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를 보완하기위해 심층면담법을 통한질적방법

을 병행하여 기저 배경과 맥락에 대한 해석이

보충되어 통계적 일반화 대신 ‘현실적 가능성’

(feasibility)‘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의 크

기를 확대하되 인구학적 특성별, 경력단절 사

유별로세분화된 표본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요구와 인식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들은 경력단절 여성들

의 정보행태와 정보환경을 다면적으로 이해하

게 할 뿐 아니라,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과서비스를 기획하는 데유용한 기초자료

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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